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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구과학의 지질학 분야의 교수학습은 교실수업과 야외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야외지질학습장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접근성과 안전성의 문제로 그 활용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금산사 야외지질학습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보다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금산사 일대를 구성하는 암석은 편상화강암으로 편마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다. 금산사에는 편상화강암을 이용한 석조 문화재와 인근 지역에 

분포하는 퇴적암을 이용한 석조문화재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암석의 관찰 기회를 제공하고 지구과학 교육의 소재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 

있음을 인식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교재 개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야외지질학습장, 금산사, 석조문화재, 탐구학습자료

1)서  론

지구과학은 탐구대상이 시간적, 공간적 규모가 매우 다양하

며, 또한 탐구 지역에 따라 매우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때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

복하기 힘들다.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형과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개념파악을 돕고 있지만 그 특성상 학생

들에게 또 하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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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and Cho, 2004).

모형을 많이 이용하는 지구과학 분야로는 지질학을 들 수 있

다. 지질학은 지구의 생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우 긴 시간적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지표면에서 지구 중심까지를 다루고 있

어 공간적으로도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 개념을 얻기 위해서 시공간적 개념의 확립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시공간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

용되는 단순한 모형은 실제 자연현상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

에 야외지질학습을 통해 실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경험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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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지질학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배경을 실제 현장에

서 관찰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개념형성

에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다. 또한 야외 학습은 개인별, 모

둠별 학습이 가능하여 협동학습이 이루어지기 매우 용이하다

(Kern and Carpenter, 1984,; Mckenzie et al., 1986). 야외지질

학습을 통해 학생이 습득할 수 있는 인지적 기능은 야외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관찰내용을 개념과 연결시켜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Folkomer, 1981). 또한 과학교사들에게 교

실과 실험실 이외의 학습장을 마련해 주고, 학생들의 오개념 치

료에 도움을 준다(Pederson, 1978). 야외지질학습을 통한 관찰

력 배양은 자연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고, 자

연 사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과학과 관련된 정의적 영

역(‘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적 태도’)의 긍

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조규성 외, 2002). 따라서 야외지

질학습은 지구과학 분야에 필수적인 학습방법으로 학교현장수

업과 연계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야외학습장이 개발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야외학

습장이 개발되어 학교현장에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수업 현장의 

문제, 학교관리자의 이해부족, 교사의 지도방법 미숙의 이유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홍정수와 장남기, 1997). 또한 개발된 

야외지질학습장의 소개가 서술적으로만 나열된 것들이 많고, 

현장의 접근성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실제 수업에 바로 사용하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을 선정

하여 접근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를 연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유도

함으로써 효과적인 야외지질학습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야외지질 학습장 소개 및 지질개요

야외지질학습장 소개

본 야외학습장은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금산사 

일대와 금산사 내의 석조 문화재들이다.

전주에서 금산사 가는 시내버스가 수시로 있고, 김제, 정읍

에서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

다. 또한 잘 정비된 진입로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

어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 남아 있는 ‘금산사 사적’의 기록에 

의하면 금산사는 백제 법왕 1년 599년에 창건 되었고, 통일신

라 시기 경덕왕 때 진표율사에 의해 중창되었다. 또한 후백제

시대에는 견훤의 유배지로도 유명하다. 긴 역사를 말해 주듯이 

금산사에는 여러 문화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건축문화재로는 

법주사의 팔상전과 함께 한국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뽑히

는 국보 제 62호 미륵전, 보물 제 827호인 대장전이 있다. 석조 

문화재로는 금산사가 위치한 모악산의 암석을 이용해서 만들어

진 당간지주, 석등, 석련대, 오층석탑이 있고, 주변의 암석을 이

용하여 만들어진 석조 문화재로는 육각다층석탑, 혜덕왕사진응

탑비가 있다. 

지질개요

전주분지의 남서쪽에 광역적으로 분포하는 편상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모악산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의 암상을 보이며 부분

적으로 석영 또는 장석이 반정을 이루어 반상조직을 나타내기

도 한다. 대체로 미약한 편상구조가 발달해있고 편리의 주향은 

N60°-70°E이고, 경사는 42°-50°NW 방향이다. 암석은 풍화되기 

쉬우며 분포지 전반에 걸쳐 신선한 노두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대체로 침식되었다. 현미경 하에서 주성분 광물은 석영, 사장

석, 운모이며 사장석은 누대구조를 보이고 석영은 타형조직을 

보이며 백운모는 장석을 포위하고 있다. 모악산을 이루는 편상

화강암은 전주도폭과 삼례도폭에 기재되어 있으며, 복잡하게 

변화하는 암상과 생성과정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암석명과 기

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관입연대는 1972년 국립지질광물연구소에서 발간된  K/Ar 

연대측정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금암동 편상화강암이 148Ma, 

삼례군 왕궁면 왕궁리가 158Ma로 측정돼 쥬라기 말기에 해당

된다. 이 암석은 전주층군을 중심으로 그 서부 지역인 천잠봉, 

삼천동 일대와 남동부 지역인 남고산, 고덕산 등 상관일대에 넓

게 분포하고 남부 쪽으로 모악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다. 또

한 대체로 전주층군에서 멀어짐에 따라 점점 엽리구조가 미약

해지면서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서 흑운모 화강암으로 변한다. 

남동부에 분포하는 편상화강암은 남서쪽으로 정읍군 산외면, 

옹동면과 임실군 청웅면 부흥리, 구황리, 향교리 일대에까지 연

장되어 있으며, 중립내지 조립질 암석으로 편리구조가 잘 발달

되어 있다. 북부에 분포하는 이 암석은 주성분 광물로 석영, 장

석, 흑운모와 부성분 광물이 미량으로 들어 있으며, 대체로 미

약한 편리구조를 갖는다. 이 편상화강암의 편리 구조는 대보조

산운동 이후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풍화를 심하게 받은 곳이 많아 분포지 전반에 걸쳐 노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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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금산사 주변의 지질(나춘기 외, 1997).

그림 2. 모악산 일대에 분포하는 편상화강암과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석조 조형물(A: 모악산 주변의 암석, B: 주변 암석을 이용한 

석조조형물).

기 힘들다. 전남북 일대에 널리 분포하는 소위 편상화강암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박희인(1966), 홍만섭 외(1966), 손

치무 외(1966), 김동학 외(1984)등은 화성암 기원으로 취급하

였고, 특히 김옥준(1971)은 본 암석이 쥬라기 흑운모 화강암의 

연변상으로 흑운모 화강암과 동일암체라 했다. 그러나 김규봉 

외(1984)는 본 암석은 엽리구조가 화강암 관입에 의한 연변상

이라기 보다는 조구조암의 mylonite 엽리 때문이며 최소한 중

기 쥬라기 이전의 관입체로, 관입 후에 대보조산운동의 변형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다. 김형식(1970, 1984), 이상만(1977, 1980, 

1984)은 변성암의 연구에서 전주 부근의 편상화강암을 혼성암

으로 취급하여 변성퇴적암류 특히 운모편암의 미그마타이트화 

작용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편상화강암은 편리의 

발달에 의해서 풍화에 대한 저항이 약하며 모악산 전반에 걸쳐

서 신선한 노두를 볼 수 없고 대체로 침식된 암상을 볼 수 있

다. 전주층군은 변성퇴적암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주도폭에

서는 백악기로, 삼례도폭, 용담도폭에서는 시대미상으로 하였

다. 이와 같이 전주층군의 정확한 시대구분은 아직까지도 불분

명하다.

암석학적 특징

모악산을 이루고 있는 편상화강암은 전주시 일대에 널리 분

포하고 있다. 이 암석은 앞선 설명에서와 같이 생성과정과 암

석명에 대해 논란이 많다. 전주도폭에서 편상화강암으로 명명

해온 이래 계속 사용해 오고 있으나 전주층군과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엽리구조가 매우 잘 발달해 있고 특히 다가공원, 중화

산동, 서신동, 인후동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은 편마구조가 뚜렷

이 발달해 있어서 편마암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남기상

(1985, 1987), 서영교(1985), 조규성(1987)에 의하면 전주층군

에 인접한 이 암석에 대한 화학성분 분석결과 화강암질 편마암

이나 변성퇴적암, 셰일 등과 유사한 미량원소 함유량을 보여주

고 있고, 편마상구조가 너무 뚜렷하고, 전주층군의 변성퇴적암

과 유사한 주향경사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장석은 녹니석과 석

영을 내포하고 있고 일부가 견운모화 되어 있는 점 등에 근거

해서 준편마암의 성질을 갖는 화강암질 편마암일 가능성을 제

기하고 이를 전주편마암으로 명명하였다.

육안으로 보아도 편리 또는 편마구조와 안구상 구조가 발달

해 있는 노두를 볼 수 있으며, 압쇄암질 조직이 발달해 있다. 

구성광물은 석영, K-장석, 사장석, 흑운모이고 이차광물인 녹니

석과 견운모를 수반하며 드물게 각섬석과 퍼다이트를 포함한다.

관찰 가능한 석조문화재

관찰지점 1-당간지주

모악산에 위치한 금산사에는 모악산을 이루고 있는 편상화

강암을 이용하여 만든 여러 석조문화재가 존재한다.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암석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 편상화강암은 

편리가 발달되어 있어 이 결을 활용해 조형물을 만들어야한다. 

당간지주는 부분적으로 편리 또는 편마구조가 발견되는데 화강

암이 광역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간지주

는 금산사 내에 있는 석조 문화재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통

일신라 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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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관찰지점 별 석조문화재 (A) 관찰지점 1-당간지주, (B) 관

찰지점 2- 석등 (C) 관찰지점 3- 석련대, (D) 관찰지점 4-오층석탑, 

(E) 관찰지점 5: 육각다층석탑, (F) 관찰지점 6-혜덕왕사진응탑비

관찰지점 2-석등

석등은 지대석에서 보주까지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

고 전체 높이는 3.9m이다.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하대석을 얹

고 그 위에 간주석(竿柱石), 연화석(蓮華石), 화사석(火舍石), 

옥개석, 보개, 보주의 순서로 조성되었다. 석등을 구성하는 암

석은 편상화강암으로 발달된 엽리를 관찰할 수 있고 흑운모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관찰지점 3-석련대

석련대는 불상의 대좌로서 정확한 이름은 석조연화대인데, 

높이 1.67m, 둘레가 10.3m가 넘는 거대한 작품이다. 거대한 한 

덩어리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흑운모가 많은 편상화강암이

다. 이는 모악산을 이루는 암석과 같지만 엽리의 발달이 미흡

한 것이 특징이다. 비교적 변성작용을 적게 받은 지역에 위치

한 암석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관찰지점 4-오층석탑

오층석탑은 정사각형 판재를 이용한 것으로 높이가 7.2m로

서 소박하고 단순한 구조를 지녔다. 본래 기록에 따르면 9층이

라 하였는데 지금 남아있는 옥개석의 형태나 체감율 등에서 6

층 이상이 손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층석탑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편상화강암이지만 엽리의 발달이 미약해 화강암과 유사

하다. 암상으로 보아 김제 백구 지역의 화강암과 유사하다. 풍

화의 정도가 다른 석탑에 비해 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관찰지점 5-육각다층석탑

육각다층석탑은 이곳에 있는 석탑과는 전혀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있다. 일반적으로 석탑의 재료로 잘 쓰이지 않는 검정

색의 셰일을 사용해 만들었다. 이 석탑의 재료로 쓰인 셰일은 

약한 광역변성작용을 받아 점판암화 되어있다. 이 암석은 옛날 

집을 지을 때 온돌방의 구들장으로 쓰였으며 벼루를 만드는 재

료이기도 하다. 이 암석은 전북 임실군 관촌 일대에 분포하는 

진안층군의 노두에서 관찰 가능하다. 꼭대기의 머리 장식은 셰

일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화강암으로 이

루어졌는데,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아 훗날 보완한 것으

로 보인다. 

관찰지점 6-혜덕왕사진응탑비

혜덕왕사진응탑비는 보물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려 

예종 6년(1111년)에 세운 것이다. 현재 탑비는 귀부와 비신만

이 남아 있고 비의 머리 부분은 결실되었다. 대리석의 비신은 

높이 2.78m, 너비 1.5m로서 심하게 손상되어 비문은 판독하기 

어렵다. 사용된 암석은 변성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전주층군에 

해당한 대리암으로 전주 일대에 렌즈상으로 얇게 분포한다. 귀

부를 이루고 있는 암석은 편상화강암으로 주변암석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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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단 원 내용 요소

7학년 (중1) 지각의 물질 광물과 암석, 지표의 변화, 암석의 순환

8학년 (중2) 지구의 역사와 지각 변동 지층과 화석, 대륙의 이동과 지각 변동

10학년 (고1) 지 구 지구의 변동(판 구조론, 지질현상)

표 1. 제 7차 과학과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학년 단 원 내용 요소

11학년 (고2) 살아있는 지구 화산, 판구조론과 지질현상

표 2. 지구과학Ⅰ 교육과정

학년 단 원 내용 요소

12학년 (고3)
1. 지각의 물질과 지각변동 지구의 물질(광물, 암석의 특징, 암석의 생성과정), 지질구조

5. 지질조사와 우리나라의 지질 지질시대의 구분, 지질조사

표 3. 지구과학Ⅱ 교육과정 

학생용 탐구학습 자료 개발

교육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 체계적인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현 교육과정상에서 지질 야외학습이 가능

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모악산 일대 금산사에서 야외지질

학습이 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단계별 개발 원칙 및 내용 

초등학생용

초등학생들에게 지구과학이란 학문을 소개하고 흥미를 유발

하기 위해 관찰하기 쉽고, 가장 뚜렷한 구조를 소개한다. 지구

과학이란 학문이 교실 수업 뿐만 아니라 현장학습이 왜 중요한

지를 학생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주변에서 자주 

관찰한 암석과 석조문화재에 사용된 암석의 차이점을 관찰하고 

기술하게 하여 편상화강암의 특징을 이해시키고, 생성원인을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암석이 이용되는 예를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암석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기술하게 한다.

중학생용

야외지질학습장을 통하여 지구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

고, 교실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

한다. 암석에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을 스스로 스케치하고, 토의

해 봄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다른 조원의 생각을 종합해나는 과

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편상화강암의 구성광물을 유추해보고, 광물의 조합, 광물의 

배열 형태를 학생 스스로 판단해보고, 생성원인을 기술하게 한

다. 석조문화재들의 표면을 살펴보고 암석의 풍화에 미치는 요

인들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고등학생용

암석의 순환과정을 이해하고, 각 순환단계별 에너지원과 특

징적인 지질현상을 관찰을 통해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암

석을 이루는 광물의 형태와 조직, 구조를 관찰 기술함으로써 암

석의 성인에 따른 특징을 스스로 기술하고 토의하는 기회를 제

공한다. 

금산사일대에 분포하는 암석들의 성인을 확인하고, 구성광

물들의 형태 및 조직을 살펴본다. 편상화강암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구조를 스케치하고 화강암과의 차이점을 기술하게 하여 

암석의 생성조건을 판구조론적 입장에서 기술하도록 유도한다. 

모악산 일대 암석의 절대연령을 교사가 구두로 제시해 주고,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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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B) (C)

그림 4. 학생용 탐구활동 보고서 예시. (A) 고등학생용, (B) 중학생용, (C) 초등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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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찰 결과를 토대로 생성당시 지질환경을 유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지역인 금산사는 오랜 역사를 말해 주듯이 많은 문

화재를 포함하고 있다. 그 중 석조 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이 암

석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를 잘 알려주는 좋은 학습장이 될 

수 있다. 또한 뛰어난 접근성과 안전성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

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금산사 일

대에 분포하는 편상화강암을 이용한 문화재들과 인근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을 이용한 문화재들을 비교 관찰함으로써 사용된 

암석의 구조, 구성광물의 특성, 형성과정 등을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금산사의 역사를 동

시에 배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역사

수업과의 연계를 통한 연계형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하고 실제

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화재

로 지정되어 있어 신선한 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

어서 금산사주변의 암석과 석조문화재의 재료로 사용된 인근지

역의 암석을 샘플링하여 문화재를 관찰할 때 같이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만이 좀 더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ABSTRACT

Geological Field course should be in parallel with a classroom 

study for further effective learning. Geological field course has 

been developed and used, but accessibility and safety isn't 

available enough to use easily. Geumsansa temple in which is 

for outdoor class of the report is more expected to be used 

because accessibility and safety is equipped. In this area, most 

of the rocks are composed of the schistose granite. So, you can 

see the well-developed gneiss in each observational site. Since 

Geumsansa temple keeps retains its cultural properties using the 

schistose granite and Mt. Moak's rock, it is expected for students 

to have chance to observe. It is recommended that they should 

be carefully observed.

Key words : Geological Field course, Geumsansa, Cultural stone 

properties, Inquiry Learn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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